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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0. 6.(화)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 적발·차단 조치
 -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

(26.1.1.~9.30.)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

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 

716건(75.4%)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링크 등 포함) 게시물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고, 비만

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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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위험성이 있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

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담당부서
의약품안전국 책임자 과  장 정  호 (043-719-2651)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강원구 (043-719-2652)

담당부서

바이오생약국 책임자 과  장 임상우 (043-719-3651)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천세경 (043-719-3660)

담당자 사무관 이철승 (043-719-3664)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이종식 (043-719-1901)

사이버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최주영 (043-71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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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붙 임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일반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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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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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고거래

플랫폼


